
권준 장군은 조

선혁명군사정치간

부학교 교관으로

서 한국독립의 사

명을 짊어질 청년

투사 양성에 진력

하던 중, 일제 자료

에 따르면, 룕1933년 

1월경 김원봉과 의견을 달리하여, 의열

단을 탈퇴하고 한커우(漢口)로 가서룖 중

국군에 복귀하였다고 한다. 의견의 차이

로 권준 장군이 김원봉과 결별하게 되었

다는 얘기이다. 결과적으로 룏홀로서기룑를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종래 강고한 인간적 신뢰와 동지적 연대

의 토대 위에서 협의 결정되어 왔던 의열

단의 운영방식은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

학교의 운영 단계에 이르러서는 조직규

모와 참여인물이 대폭 확대된 상황(앞서 

연재<7>에서 밝힌 바대로)의 변화를 요구

받고 있었다.

인관관계 또한 규정이나 규칙, 관습, 관

례 등에 의해 지배받지 않을 수 없게 되

었을 것이며, 대등한 관계이인 동지 간에

도 조직의 서열상 상하관계의 계급적 질

서가 발생하기 마련이었다. 의열단 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고참 단원 이외에 

젊고 새로운 세계관과 교양을 갖춘 인물

들이 교관이나 학생으로 대거 충원된 사

실은 김원봉과 권준의 인간관계에도 영

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이 그가 김원봉과 결별하게 만들었

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권장군의 이후의 동정을 살펴보면, 

1934년 6월 당시, 남경(南京)에 있는 중국

군 부대의 연장(連長;중대장)으로 근무하

고 있었다. 또 1937년 12월 무렵 당시 중

국군 상교(上校;대위)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룗수배를 요하는 부정선인 명부

要手配不逞鮮人名簿룘, 상해에 있는 일본

영사관 경찰부 제2과在上海日本總領事館 

警察部 第2課調). 중국인 덩지에(등걸縢

傑)의 회고에 의하면, 권준 장군은 룏삼민

주역행사(三民主義力行社)룑의 호북성 무

한(武漢) 및 강서성(江西省) 지역의 정보

책임자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룏역행사룑는 

앞서 말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중 합작의 항일운

동 정보기관으로서 조선혁명간부학교굛의

열단간부학교굛조선혁명군사훈련반굛남경

선인군관학교(南京鮮人軍官學校)라고도 

불렸다.

1931년 만주사변과 이듬해에 일어난 상

해사변(上海事變)으로 중국에 항일 분위

기가 고조되자 김원봉과 의열단 지도부

는 난징에서 중국국민당 내의 정보기관

인 삼민주의역행사 : 일명 남의사監衣社)

와 접촉하여 한굛중합작의 항일운동을 제

의했다. 그 결과 1932년 4월 의열단 활동

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역행사 내에 간국훈

(干國勳)을 주임으로 하는 민족운동위원

회가 발족되었다. 같은 해 9월 의열단 제

6차 정기대표대회에서 전위투사 양성을 

위한 군관학교 설립 방침을 결의함으로

써 10월 난징 효릉위(孝陵衛)에 간부학교

가 설치되었다. 학교는 표면적으로는 중

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 간부훈련반 제6

대로서 중국 청년 간부훈련대로 위장하

고 중국측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운영, 교육, 졸업생에 대한 조치 등은 의

열단의 자율적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 교

육기간은 6개월이었고 교과목은 크게 정

치과와 군사과로 나누어져 철학, 유물사

관, 변증법, 각국 혁명사, 삼민주의, 한국

역사, 전술학, 자연과학 등으로 구성되었

다. 교관은 김원봉굛이영준(李英駿)굛박건

웅(朴建雄)굛권중환(權重煥; 권준 장군)굛

윤세주(尹世胄)굛신악(申岳) 등 의열단 

간부 및 졸업생들이 맡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중국군 복귀 후 

그의 항일운동 행적을 밝히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군대라는 조직이 갖는 폐쇄

성, 한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절대보

안이 요구되었던 현실, 더구나 일제정보

기관의 감시와 한국인의 항일독립운동을 

빌미로, 일제의 압박과 마찰을 극력 피하

고자 하였던 중국 국민당정부의 입장 등

을 배경으로 하여, 현역 중국군 장교로서 

한인독립운동 진영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란 극히 위험스런 일이었을 것

이다.

그러기에 1933년 초 이래 그의 독립운

동 행적은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1937년 말 작성된 일제자료는 일제기

관이 그의 신상과 활동을 꾸준히 감시하

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며, 이는 역설적으

로 그가 중국군에 복무하면서도 부단히 

한인독립운동 진영과의 연계와 참여를 

시도하였음이 앞서 밝힌 룏상해 주재 일

본영사관 경찰부룑에서 권장군을 룏불령선

인룑으로 지목하고 수배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이를 반증한다고 본다.

1937년 7월 7일 중국과 일본의 전면적

인 전쟁 발발 이후 초기 일제의 승승장구

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중국의 제2차 

국굛공합작의 현실화에 항일 민족 통일전

선이 급속도로 구체화되어 이에 의한 완

강한 저항과 소련과 4개 조항의 중소불가

침 조약을 체결하였고, 동아시아에서 기

존의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던 미국굛영국굛

프랑스 등이 중국을 원조함으로써 장기

화되었다.

이탈리아가 1943년 7월 연합국에 항복

한 이래 독일과 일본도 그 패색이 짙어져 

갔다. 그 해 11월 7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

개석이 모여 카이로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미굛영굛중 세 나라는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독립시킨다고 약속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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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구이(九二)[상전(象傳)] 룏거친 것을 포용하

여 행위가 중도에 맞는 것룑은덕이 빛나고 크

기 때문이다[룑包荒得尙于中行룑, 以光大也].

구이가 거친 것을 포용한다는 것을 포

함한 네 가지 덕을 가지고 중도를 실천하

는 의리에 합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강한 양으로 중에 자리하면서 광명하고 

크게 드러난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 양은 크고 광명한 것이다 룏정전룑에

서는 룕거친 것을 포용함으로 광대한 덕을 

가진다룖고 하였는데 타당치 않은 듯하다. 

비(否)는 사람이 아니니 군자의 바름이 이

롭지 않다.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온다(否

之匪人, 不利君子貞. 大往小來].

룏본의룑는 룕룏지비인(之匪人)룑 세 글자는 

연문(衍文)인 듯하다룖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태(泰)괘에서는 주로 

음양이 소장(消長)하는 이치를 말했으

므로 괘사의 룏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온

다룑를 곧바로 양이 성장하려는 것으로 말

할 수 있다. 비(否)는 음이 성대해지려 하

는 것이지만,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으

므로 사람일에 나아가 룏막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룑라고 경계하여 말했다. 룏비지(否

之)룑라는 것은 사람 스스로가 막는 것을 

의미한다. 막으면 사람의 도리가 없게 되

므로 군자의 바름이 이롭지 않다. 

천도(天道)의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오는 때이므로 사람일[人事]을 먼저 말

하고 나서 천도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천

도의 경우에는 음(陰)이 장성하더라도 

정(貞)을 거쳐 다시 원(元)이 되는 과정

일 뿐, 만물을 낳는 마음은 쉬지 않으므

로 룏비인(匪人)룑이라 하여도 사람과 만물

을 낳고 낳는 도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된

다. 그것이 사람일이 아니게 된 이유는 

사람일을 잘못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만

일 룏지(之)룑자를 제거하여 룏비비인(否匪

人)룑이라고 하거나 세 글자를 모두 제거

하여 룏비불리군자정(否不利君子貞)룑이

라고 한다면, 하늘에 만물을 낳는 이치가 

없게 되니 아마도 이와 같이 말해서는 안 

될 듯하다. 이는 바로 천도가 이미 바른 

때라도 군자의 바름이 이롭지 않다는 것

을 의미하게 된다. 다만 사람이 막기 때

문에 이롭지 않은 것이다.

룏본의룑는 룕룏단전룑에서 룏지비인룑의 의

미를 특별히 풀이하지 않았다룖고 보았다. 

그러나 룏위와 아래가 사귀지 않아 천하에 

나라가 없다룑고 한 것이 아마도 룏비지비

인룑을 해석한 것인 듯하다. 천하 방국의 

도가 어찌 없었던 적이있는가? 사람이 스

스로 막고 위아래가 사귀지 않으므로 그 

도가 사라졌을 뿐이다.

태 단전룗彖傳)에 룕안은 굳세고 밖은 순

하다룖고 하였는데, 이는 군자의 덕을 말

한다. 비(否) 룗단전룘에 룕안은 부드럽고 밖

은 굳세다룖라고 하였는데, 이는 소인의 

실정(實情)을 말한다. 룏내유외강(內柔外

剛)룑이 바로 룕룗논어룘에서 룕얼굴 색은 엄

하나 마음속은 유약하다룖는 것이다.

동인(同入) 

룗단전(彖傳)룘, 문채나고 밝고. 씩씩하며 

중정(中正)으로 응하니 군자의 정도이다. 오

직 군자라야 천하의 뜻에 통할 수 있다[文明

以健, 中正而應, 君子正也. 唯君子能通天下

之志].

룗정전룘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룕군자는 이치에 밝으므로 천하의 뜻에 통

할 수 있다. 성인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의 마음을 한 마음 같이 보는 것은 이치

에 통했기 때문이다. 문명하면 이치를 밝

힐 수 있으므로 대동(大同)의 의미를 밝

힐 수 있다. 강건하면 극기할 수 있으므

로 대동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룖 주자는 

룕이 설이 매우 좋다룖고 평가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정자의 설은 지와 행을 겸해서 

말한 것이다. 이른바 룏통하다룑는 것은 스

스로 알고 통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뜻을 통달시키

도록 한다는 것이다.

들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면 형통하다[同

人于野, 亨].

이는 괘를 전체적으로 말한다. 광대하

여 사사로이 하는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

에 대동의 도가 먼 곳까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상구(上九) 교(郊)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

니 후희가 없다[同人于郊,无悔]

이는 하나의 효로써 말한다, 외롭게 함

께 하는 이가 없는 자이니 처음에 교제를 

잘하지 않으면 끝에는 반드시 후회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효는 동인(同人)의 끝에 

있고 아래로 함께 할 응(應)이 없으니 황량

하고 먼 땅에 있으면서 끝내 함께 할 이가 

없는 상(象)이다. 따라서 망령되이 교제하

여 스스로 실수하는 후회는 없더라도 함께 

하고자 하는 뜻은 아직 이룰 수 없다.

대유(大有) 

룗단전(彖傳)룘 대유(大有)는 유(柔)가 높은 

자리를 얻고 크게 중하며 아래 위가 응하므

로 대유라고 한다(大有柔得尊位, 大中而上

下應之, 日大有]룑

룗본의룘는 룕룏유(柔)룑는 육오를 말하고 

룏아래위룑는 다섯 양을 가리킨다룖라고 하

였다. 내가 생각건대, 룏유가 높은 자리를 

얻었다룑는 것은 육오를 가리키고, 룏크게 

중하다룑는 것은 구이를 가리키며, 룏아래

위룑는 이(二)와 오(五)가 서로 응함을 가

리킨다. 양(陽)이 대(大)이다. 룏대유룑는 

큰 것 즉 양이 가진다는 뜻이다. 구이를 

위주로 말하므로 룏하늘에 응해 때에 맞게 

행한다룑는 것은 육오가 밑에 있는 건의 

구이와 응함을 가리킨다. 상(象)으로써 

말하면, 건의 양(陽)이 아랫자리에서 위

로 나아가고, 불은 위에서 그 성질이 상

응하여 빛과 불꽃이 더욱 맹렬하게 드러

나 뭇 사물들을 비추어 아무리 멀리 있는 

것과도 통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른바 

룏하늘에 응해서 때에 맞게 행하니룑그 때

문에 크게 형통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

이 하늘에 있는 대유의 상은 불의 공이 

아니라 하늘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는 의

미이다. 혹자는 육오를 위주로 하여 하나

인 유가 높은 자리에 있고 아래위 다섯양

이 그에 응하므로 대유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다음호에 계속>

양촌선생(陽村先生) 룕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룖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晙) 장군<9>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특 기
고별 <57회>

<지난호에 이어>

제 6 편 옹야 ( 雍 也 )

제5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룕회[回]는 그 

마음 둠이 석 달이 지나가도 인자함을 이

기지 않는다. 그 나머지 제사들은 하루라

든지 한 달 정도쯤 인자함에 머물러 있을 

다름이다.룖

[원문]

子曰 回也는 其心이 三月不違仁이요 

其餘則日月至焉而已矣니라.[자왈 회야는 

기심이 삼월불위인이요 기여즉 일월지언

이이의니라.]

[이해]

삼 개월은 한 계절이 바뀌는 기간이니 

꽤 오랜 시간을 가리킨다. 일관된 인자함

을 수개월씩 유지하지 쉽지 않다는 표현

을 빌려 공자가 안회의 단명을 애석해 한 

것이라 생각된다.

제6장

계강자[季康子]가 물었다. 룕중유는 가

희 정치에 참여하여 종사 할 만합니까?룖

공자가 말하였다. 룕유는 과단성은 있으니 

정치에 종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

습니까.룖또 물었다. 룕사는 가희 정치에 참

여하여 종사 할만 합니까?룖공자가 말하였

다. 룕사는 사리에 통달 하였으니 정치에 

종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룖

또 물었다. 룕구는 재능이 많으니 정치에 

참여하여 종사 할 만합니까.룖 공자가 말

하였다. 구는 재능이 많으니 정치에 종사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룖

[원문]

季康子問하되 仲由는 可使從政也與니

이까 子曰 由也는 果하니 於從政乎에 何

有리오 曰 賜也는 可使從政也與니이까 

曰 賜也는 達하니 於從政乎에 何有리오 

曰 求也는 可使從政也與니이까 曰 求也

는 藝하니 於從政乎에 何有리오.[계강자

문하되 중유는 가사종정지여니이까 자왈 

유야는 과하니 어종정호에 하유리오 왈 

사야는 가사종정야여니이까 왈 사야는 

달하니 어종정호에 하유리오 왈 구야는 

가사종정야여니이까 왈구야는 예하니 어

종정호에 하유리오.]

[이해]

계강자[季康子]는 그 당시 노나라의 대

부로 실권을 틀어쥔 집정[執政]이었는

데 공자에게 자로[子路] 자공[子貢] 자유

[子有] 세 사람의 자질에 대해 물으니 공

자가 이들의 장점을 취해 적재적소에 배

치하여 소신을 발휘케 한다면 나무랄 때 

없는 훌륭한 능력을 펴 보이게 될 것이라

도 답변하고 있다.

제7장

계씨가 민 자건으로 하여금 비읍의 재

를 시키려고 하자 민 자건이 말하였다. 

룕나를 위해 그 일을 잘 사양해주십시오. 

만일 또 나를 부르러오는 사람이 있을 때

는 내가 반듯이 문수 강변에 가 있을 것

입니다.룖

[원문]

季氏使閔子騫으로 爲費宰하되 閔子騫

曰 善爲我辭焉하라 如有復我子일진대 則

吾必在汶上矣리라.[계씨사문자건으로 위

비재하되 민자건왈 선위아사언하라 여유

부아자일진대 즉오필재문상의리라.]

[이해]

민 자건[閔子騫]의 이른 손[損]이고 노

나라 사람으로 자건은 그 의자이다. 효행

으로도 유명하였으며 공자의 제자로 공

자보다 열다섯 살이 연소하였다. 민 자건

이 현능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

로 말썽이 잣은 비읍에 수령을 삼으려 계

씨가 사람을 보내니 등용하기를 사양하

면서 만약 또 권고할 경우에는 제 나라로 

피신해 버리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문수[汶水]는 제[齊]와 노[魯]의 국경선

을 이루면서 흐르던 작은 강이며 민 자건

은 계씨가 불의무도[不義無道]한 인물인 

까닭에 그의 신하

노릇을 하지 않으

려고 그리 행동한 

것이다.

제8장

백우[伯牛]가 병

이 생기자 공자[孔

子]가 문병을 가서 스스로 창문을 통해 

그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룕희망이 없구

나. 천명이로다. 이 사람한테 이런 병이 

생기다니!! 이 사람한테 이런 병이 생기다

니!!룖

[원문]

伯牛有疾이거늘 子問之하실제 自牖로 

執其手하사 曰 望之러니 命義夫라 斯人

也而有斯疾也인고 斯人也而有斯疾也인

고.[백우유질이거늘 자문지하실제 자유로 

집기수하사 왈 망지러니 명의부라 사인사

이유사질야인고 사인야이유사질야인고.]

[이해]

백우는 염경의자로 공자의 제자였으며 

노나라 사람이었다. 덕행으로 아회 민손

의 다음이었다고 한다. 그런 좋은 제자가 

불치의병에 걸려 죽음을 맞게 되자 공자

가 크게 애통해한 것인데 염경은 이때 문

둥병에 걸렸다고 한다.

제9장

공자가 말하였다. 룕현자로다 안회여 한

소꼬리에 먹을 것과 한 표주박의 마실 것

으로 누추한 동네에 살아가는 것을 사람

들이 그 근심을 견디어내지 못하는데 회

는 그의 즐기는 바를 고치지 않는구나. 현

자로다 회여.!!룖

[원문]

子曰 賢哉라 回也여 一簞食와 一瓢飮

으로 在陋巷을 人不堪其憂거늘 回也不改

其樂하니 賢哉라 回也여.

[자왈 현재라 회야여일단사와 일표음

으로 재누황을 인불감기우거늘 회야불개

기악하니 현재라 회야여.]

[이해]

공자는 정도를 실행하면서 부귀에 연

연하지 않고 비록 곤궁하긴 해도 천지간

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이상을 추구하

며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안회의 안빈

낙도를 실천하는 훌륭한 자세를 찬탄하

고 있는 것이다.

 論 語 解 說(19)

 ▣  權 貞 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논 어 해 설

明心寶鑑 省心篇 上 (終篇)

뀱 康節邵先生이 曰(강절소선생이 왈) 

閑居(한거)에 愼勿說無妨(신물설무방)하

라 纔說無妨便有妨(재설무방변유방)이니

라 爽口勿多能作疾(상구무물다능작질)이

요 快心事過必有殃(쾌심사과필유앙)이라 

與其病後能服藥(여기병후능복약)으론 不

若病前能自防(불약병전능자방)이니라.

해설: 강 절소 선생이 말하기를, 룕편안

하고 한가롭게 살 때 삼가 걱정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겨우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

이 입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문득 걱정거

리가 생기니라. 입에 맞는 음식이라고 해

서 많이 먹으면 병이 될 것이요, 마음에 

상쾌한 일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하면 반

드시 재앙이 따르리라. 병이 난 후에 약을 

먹는 것 보다는 병이 나기 전에 스스로 조

심하는 것만 같지 못 하느니라룖고 하셨다.

참고: 愼=삼가할 신, 妨=해로울 방, 거

리낄 방, 纔=겨우 재, 爽=상쾌할 상, 殃=재

앙 앙, 快心(쾌심)=마음이 기쁜 것, 閑居

(한거)=한가롭게 지내는 것, 勿說(물설)=

말하지 말라, 作疾(작질)=병을 만든다, 自

防(자방)=스스로 방비한다.

뀱 梓童帝君垂訓에 曰 (자동제군수훈

에 왈) 妙藥(묘약)이 難醫冤債病(난의원

채병)이요 橫財(횡재)는 不富命窮人(불

부명궁인)이야 生事事生(생사사생)을 君

莫怨(군막원)하고 害人人害(해인인해)를 

汝休嗔(여휴진)하라 天地自然皆有報(천

지자연개유보)하니 遠在兒孫近在身(원재

아손근재신)이니라.

해설: 자동제군의 가르침에 이르기를,

룕신묘한 약이라도 원한의 병은 고치기 어

렵고, 뜻밖에 생기는 재물도 운수가 궁한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할 수 없다. 일이 생

기게 하고나서 일이 생기는 것을 원망하

지 말고, 남을 해치고 나서 남이 해치는 

것을 너무 화내지 말라. 천지간에 모든 일

은 다 갚음이 있나니 멀면 자손에게 있고 

가까우면 자기 몸에 있느니라. 고 하셨다.

참고: 자동제군(梓童帝君)은 道家에 속

하는 사람의 이름. 難醫(난의)=고치기 어

렵다. 冤債病(원채병)=원한으로 생긴 병, 

橫財(횡재)=뜻밖에 얻은 재물, 命窮人(명

궁인)=운수가 없는 사람, 生事(생사)=일이 

생기게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일을 만드는 

것, 害人(해인)=남을 해치는 것, 人害(인

해)=남이 나를 해치는 것, 休嗔(휴진)=화

내지 않는 것. 梓=가래나무 자(재), 汝=너 

여, 藥=약 약, 醫=의원 의, 冤= 원통할 원, 

窮=궁핍할 궁, 童=아이 동, 嗔=성낼 진, 꾸

짖을 진(瞋同), 怨=원망할 원, 원수 원.

뀱 花落花開開又落(화락화개개우락)하

고 錦衣布衣更換着(금의포의갱환착)이라 

豪家未必常富貴(호가미필상부귀)요 貧家

未必長寂寞(빈가미필장적막)이라 扶人未

必上靑宵(부인미필상청소)요 推人未必塡

邱壑(추인미필전구학)이라 勸君凡事(권

군범사)를 莫怨天(막원天)하라 天意於人

(천의어인)에 無厚薄(무후박)이니라.

해설: 꽃은 지었다 피고 피었다 또 진

다. 비단옷도 다시 베옷으로 바꿔 입느니

라.넉넉하고 호화스런 집이라고 해서 반

드시 언제나 부귀한 것이 아니요, 가난한 

집이라고 해서 반드시 오래 적막하고 쓸

쓸 하지 않느니라.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반드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

요, 사람을 밀어뜨린다고 해서 반드시 깊

은 구렁에 굴러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에게 권고하나니 모름지기 일에 있

어서 하늘을 원망하지 말지니라. 하늘의 

뜻은 본디 사람에게 후하고 야박함의 차

별을 두지 않느니라.

참고: 開又落(개우락)=피었다가는 또 

진다, 錦=비단 금, 錦衣(금의)=비단 옷, 

換=바꿀 환, 着=입을 착, 換着(환착)=갈아

입는 것, 寂=고요할 적, 寞=고요할 막, 霄

=하늘 소, 靑霄(청소)=푸른 하늘, 豪=호걸 

호, 豪家(호가)=호화스런 집, 長寂寞(장

적막)=오랫동안 적막한 것, 扶=도울 부, 

붙들 부, 扶人(부인)=사람을 도와 붙들어 

올리는 것, 推人(추인)=사람을 밀어뜨리

는 것, 塡=메울 전, (굴러 떨어지는 것), 

邱=언덕구, 壑=구렁 

학, 邱壑(구학)=구렁

텅이, 厚=후할 후, 두

터울 후, 薄=엷을 박.

뀱堪歎人心毒似蛇

(감탄인심도사사)라 

誰知天眼轉如車(수

지천안전여차)요 去年妄取東隣物(거년망

취동인물)터니 今日還歸北舍家(금일환귀

북사가)이라 無義錢財湯潑雪(무의전재탕

발설)이요 儻來田地水推沙(당래전지수추

사)니라 若將狡譎爲生計(약장교휼위생

계)면 恰似朝雲暮落花(흡사조운모락화)

이라.

해설: 사람의 마음이 독하기가 뱀과 같

음을 한탄하여 마지않는다. 누가 하늘의 

눈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음을 알 

것이요, 지나간 해에 망령되게 동녘 이웃

의 물건을 탐내어 가져 왔더니 오늘엔 어

느덧 북녘 집으로 돌아갔구나. 불의로 얻

어진 재물은 끓는 물에 던져진 눈이요, 뜻

밖에 얻어진 논밭은 물에 밀려온 모래와 

같다. 만약 교활한 꾀로써 생활하는 방법

을 삼는다면 그것은 마치 아침에 떠오르

는 구름이나 저녁에 시들어지는 꽃과 같

이 오래 가지 못하느니라.

뀱 無藥可醫卿相壽(무약가의경상수)요 

有錢難買子孫賢(유전난매자손현)이니라.

해설: 가히 재상과 같은 고귀한 수명도 

약으로 고칠 수 없고, 돈은 있어도 자손의 

현철(賢哲)함은 사지 못하느니라.

뀱 一日淸閑一日仙이니라.

해설: 하루라도 마음이 깨끗하고 편안

하다면 그 하루는 신선이 되느니라.

참고: 堪=견딜 감, 堪歎(감탄)=한탄하

여 마지않는다, 毒=독할 독, 蛇=뱀사, 毒

似蛇(독사사)=독한것이 뱀과 같다. 隣=이

웃 인(린), 湯=끓을 탕, 潑=물 뿌릴 발, 儻

=진실로 당, 狡=간교할 교, 譎=속일 휼, 간

사할 휼, 恰=마침 흡, 卿=벼슬 경, 壽=목슴 

수, 買=살 매, (賣=팔 매), 閑=한가할 한, 

仙=신선 선. 天眼(천안)=하늘의 눈, 轉如

車(전여차)=수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다

는 뜻, 妄取(망취)=망령되게 가지는 것, 

還歸(환귀)=돌아간다, 湯潑雪(탕발설)=

끓는 물에 던져진 눈, 儻來(당래)=뜻밖에 

얻어진, 水推沙(수추사)=물에 밀린 모래, 

狡譎(교휼)=교활하게 하는 것.

明心寶鑑

▣  권 혁 채  (본원 종사 연구위원)

명 심 보 감

태(泰)  와 비(否) 




